
이 글에서는 역행렬에 대해 설명하겠다. 이를 위해 행렬이 뭔지 정의하겠다. `i x j’ 행렬은 j개의 

숫자를 입력하면 i개의 숫자를 출력하는 선형 연산자이다. 그럼,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를지도 

모르겠다. 주어진 행렬이 있을 때, 출력된 값을 알고 있다면, 입력한 값도 알 수 있을까? 

 

2x2 행렬 A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보자. A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고 하자.  

 

𝐴 = [
𝑎11 𝑎12
𝑎21 𝑎22

] 

 

이건 2x2 행렬이므로, 두 숫자 `𝑥1,𝑥2’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두 숫자 `𝑦1,𝑦2’가 출력될 것이다. 

 

𝐴𝑋 = 𝑌 = [
𝑎11 𝑎12
𝑎21 𝑎22

] [
𝑥1
𝑥2
] = [

𝑦1
𝑦2
] 

 

 

여기서 우린 입력되는 두 숫자를 행렬 X 로 표기했고, 출력되는 두 숫자를 행렬 Y로 표기했다. 

 

위 등식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. 

 

𝑎11𝑥1 + 𝑎12𝑥2 = 𝑦1 
𝑎21𝑥1 + 𝑎22𝑥2 = 𝑦2 

 

즉,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𝑦1과 𝑦2를 알 때 𝑥1 과 𝑥2를 구하는 것이다. 사실 이건 쉬운 연립

방정식이다. 

 

이 방정식을 풀면 다음의 해를 얻는다. 

 

𝑥1 = (𝑎22𝑦1 − 𝑎12𝑦2)/(det𝐴) 
𝑥2 = (−𝑎21𝑦1 + 𝑎11𝑦2)/(det𝐴) 

 

여기서 다음과 같은 표기를 이용했다. 

det 𝐴 = 𝑎11𝑎22 − 𝑎21𝑎12 

 

이는 행렬 A의 ‘행렬식’이라고 한다. 

 

행렬로 표시하면 위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. 

 

𝑋 = 𝐴−1𝑌 = [
𝑥1
𝑥2
] =

1

det 𝐴
[
𝑎22 −𝑎12
−𝑎21 𝑎11

] [
𝑦1
𝑦2
] 

 

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썼다. 

𝐴−1 =
1

det 𝐴
[
𝑎22 −𝑎12
−𝑎21 𝑎11

] 

 



 

이는 A의 ‘역행렬’이라고 한다. 그럼 이것이 왜 𝐴−1로 표기되는지 설명하겠다.   

a, b, c 가 다음을 만족하는 세 수라고 하자.: 

 

ab = c 

그럼 b 와 c 로 어떻게 a 를 표시할 수 있을까? 

그건 단순히 다음과 같다. 

a = 𝑏−1𝑐 

여기서 𝑏−1 ∗ b = 1이다. 

 

그래서 우린 역행렬을 왜 그렇게 표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. 

 

자, 이제 그럼 역행렬의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자.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: 

 

𝐴𝑋 = 𝑌 = 𝐴𝐴−1𝑌 

 

사실 이는 어떤 행렬 Y 에 대해서도 성립하므로,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.  

 

𝐴𝐴−1 = 𝐼 

 

여기서 I 는 저번 글에서 정의된 단위행렬이다. 다시 말해 𝐴𝐴−1는 입력된 숫자를 그대로 똑 같은 

숫자로 출력하므로 이는 단위행렬이어야만 한다. 또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자. 만약 위 수식의 

양변에 A 를 곱하면 다음을 얻는다.: 

 

𝐴𝐴−1𝐴 = 𝐼A = A 
𝐴(𝐴−1𝐴) = A 

 

위 등식은 어느 A에 대해서도 성립한다. 즉, 결론은 다음과 같다: 

 

𝐴−1𝐴 = 𝐼 

 

사실 임의의 2x2행렬의 역행렬이 위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쉽게 확인할 

수 있다: 

𝐴𝐴−1 = [
𝑎11 𝑎12
𝑎21 𝑎22

] 
1

det 𝐴
[
𝑎22 −𝑎12
−𝑎21 𝑎11

] = 𝐼 

 

𝐴−1𝐴 =
1

det 𝐴
[
𝑎22 −𝑎12
−𝑎21 𝑎11

] [
𝑎11 𝑎12
𝑎21 𝑎22

] = 𝐼 

 

역행렬은 정사각행렬이면 det A가 0이 아닌 이상 정의될 수 있다. 여기서 정사각행렬이란 행의 

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말한다. (즉 i x j 행렬인데 i=j인 경우) 정사각행렬이 아닌 경우는 

약간 미묘하다. i x j 행렬의 역행렬이란 i 개의 방정식이 있을 때 j 개의 미지수를 구하는 것이다. j 

가 i, 보다 크면 미지수를 완전하게는 결정하지 못한다. 즉, 하나의 역행렬이 아닌 여러 개의 역행



렬이 이 경우 존재하는 것이다. 반대로 i 가 j 보다 큰 경우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

많다. 즉,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하자면,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. 즉,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. 

 

정사각행렬이라고 하여도 det A가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 0으로 나눠줄 수 

없기 때문이다. 이런 경우,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거나 아예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. 예를 들어 

다음 행렬의 행렬식은 0이다.  

 

[
2 3
4 6

] 

 

왜냐하면 2x6-3x4=0 이기 때문이다. 

 

이 경우에 해당하는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다. 

2𝑥1 + 3𝑥2 = 𝑦1 
4𝑥1 + 6𝑥2 = 𝑦2 

 

그래서 만약 𝑦2 = 2𝑦1 이면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.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, 해가 

아예 없다.. 

 

역행렬이 있는 행렬은 가역행렬이라고 한다. 행렬은 행렬값이 0이 아니면, 또 아닌 경우만, 가역

행렬이다. 이 글에서는 2x2보다 큰 정사각행렬의 행렬값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, 방금 말했던 이 

가역행렬의 조건은 어느 크기의 정사각행렬이든지 성립한다. 후의 글들에서 행렬값에 대해 더 자

세히 설명하겠다. 

 

연습문제 1. 

다음을 증명하라. 

(𝐴𝐵)−1 = 𝐵−1𝐴−1 


